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† 공개 설정 †  

 

 

" 나, 바다에 가고 싶어. " 

 

 

 

[ 두상 ] 

 

 

 

[ 전신 ] 



 

 

 

[ 이름 ] 

심연 / Shim Yeon 

 

 

[ 나이 ] 

17세 

 

 

[ 성별 ] 

여성 

 

 

[ 국적 ] 

한국 



 

 

[ 키 / 몸무게 ] 

156cm / 45kg 

 

 

[ 성격 ] 

[ Keyword : 솔직하고 무던한, 다양한 관심, 부드러워진, 마이 페이스, 흉내, 위화감 ] 

 

여전히 직설로 내어지는 알고자 하는 것들을 좋아한다. 무엇이든 시야에 들어오면 좋아하고 보는 

편이기도 했다. 

좀이 쑤셔 참지 못하고 일단 이게 재미있을 것 같아, 저게 흥미로워, 하는 식으로 호기심에 이것저것 

건드려보고 흥미가 떨어지거나 관심이 식으면 나 몰라라 팽개치는 일도 때문에 잦았으나, 너무 

파헤치려 들지만은 않는다.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가진 관심이 쉬이 식지 않는 편임은 같다. 시야 안에 

있는 모든 것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호의 어린 궁금증. 익숙해진 뒤에는 다정이 자리한다. 그게 

제멋대로인 방식은 이전과 비슷하지만…  

남을 따라하는 것이 버릇이 된 듯 곧잘 흉내를 냈다. 그러고 또 크게 소리 내어 웃었다. 그 외, 심연은 

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와 거의 비슷하다. 그러나…  

 

 

 

[ 기타사항 ] 

-푸른 머리카락이 굽이치는 아래 기이하도록 무채인 회색 눈동자. 둥글었던 눈매가 좀 가늘어졌다. 

-해양연구원인 한국인 부부의 외동딸. 아동학대까지는 아니나 연구소의 일로 바빠 거의 방임에 가깝게 

자랐다. 다소 제멋대로인 면이 있는 것도 그 탓일 것이다. 

-태어나고 3년까지는 서울에서 살았으나, 현재 본가는 부산에 있다. 한국해양연구소의 일로 부모가 

이사했기 때문이다. 

-바다며 수영을 접한 것은 그러므로 서너 살쯤 되는 해부터였다.    

-좋아하는 장소는 바다. 편안한 장소는 발이 닿는 얕은 물 속. 좋아하는 것은 수영. 잘 하는 것도 수영. 

좋아하고 잘하는 것과 별개로 이기고 지는 것이 있는 겨루기는 좋아하지 않는다. 

-감각 능력이 뛰어나다. 시각, 청각, 촉각에 특히 예민하다. 

-발을 질질 끌며 걷는 버릇이 좀 나아졌다. 

-‘학업’은 싫지만 ‘탐구’는 좋다. 강한 호기심에 의해서다. 덕분에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. 

당연히. 

-그 외에도 좋아하는 것들은 많다. 사실 싫어하는 것이 손에 꼽을 정도. ‘싫다’는 것을 확실하게 

표현하나, 그런 대상이 잘 없기는 하다. 

-별개로 못하는 것은 꽤 자주 존재한다. 춤이라든지, 다른 운동 종목이라든지… 몸을 쓰는 것은 대부분 

그런 대로 하는 편이나 그림을 그리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등, 손만 쓰는 것은 젬병이다. 가지고 다니는 

머리끈이 있는데 그것으로 스스로 머리를 묶을 줄 아는 것이 용할 정도로….  

-명랑한 목소리. 발음이 또렷하다. 

-무거운 것을 싫어한다. 옷도 들게 되는 물건들도 말도 분위기도. 물론, 내어놓는 말의 경우에는 관심 



있는 이가 그 말의 주인이라면 견디는 편이다. 

-그 외, 여전히 변하지 않은 듯 당신이 아는 ‘심연’이다. 

 

 

[ 소지품 ] 

물병 

 

 

*[ 선관 ] 

 

 

 

[ 스탯 ] 

힘    ★★★☆☆ 

체력 ★★★★☆ 

민첩 ★★☆☆☆ 

지능 ★★★☆☆ 

운    ★☆☆☆☆ 

 

 

 

 

 

 

† 비공개 설정 † 

 

 

 

" 넌 안 따라올 거야? " 

 

 

 

[ 두상 ] 

 

 

[ 전신 ] 

 

 

[ 이름 ] 

 

 



[ 개화 재능 - ■■의 아이 ] 

 

 

*[ 비밀 개화 재능 - ■■의 아이 ] 

 

 

[ 키 / 몸무게 ] 

 

 

*[ 성격 ] 

[ Keyword :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] 

 

‘아는 것’을 힘으로 여김은 변하지 않았다. 그러므로 ‘알지 못함’을 그대로 두는 것은 타인에게이다. 

사람은 몰라도 되는 것들이 있다. 인간이라면. 

 

 

[ 기타사항 ] 

 

 

 

[ 14세 이후의 변화 ] 

사람 사이에 섞여들고자 한다면 남을 흉내 내야 더 ‘사람으로’ 어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. 

보다 멍청한 척도…. 아는 것을 숨기고 대화에 끼어들어 논점을 흐린다. ‘천명이 수상하지 않냐’는 

식으로 아이들을 찔러보던 것도 그만뒀다. 본래는 전부 알게 한 상태에서 선택하게 하고 싶었지만……   

 

 

[ 소지품 ] 

 

 

 

*[ 선관 ] 

 

 

 

[ 스탯 ] 

힘    ★★☆☆☆ 

체력 ★★★★☆ 

민첩 ★★☆☆☆ 

지능 ★★★★☆ 

운    ★☆☆☆☆ 

 

 


	† 공개 설정 †  
	† 비공개 설정 † 

